11과  (약소의) 땅에서의 삶 2025년 12월 13일
1. 고별사 (수 22:1-8)
·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나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끝까지 충실함을 잃지 말라는 현명한 조언을 했습니다 (수 22:5):
·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끌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일 4:19)
·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감사로 차오르게 되고 순종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하나님께 꼭 붙어서 어떠한 방해공작에도 그분을 붙잡은 손을 놓지말아야 합니다
·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고, 만족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분쟁이 일어난 이유 (수 22:10-12)
·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넌 기적을 기념하기위해 세운 기념비 근처에, 두 지파와 반지파는 성소의 제단과 비슷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수 22:10, 28).
· (다른 지파들은) 이것을 성소의 번제단 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금지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레 17:8-9).
· 다른 지파들은 이 범법행위를 멈추기 위해 두 지파와 반지파를 공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수 22:12).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막으시려고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대표들을 선택하셨고, 대표들은 저들의 범죄가 밝혀질 때까지 그들을 무죄한 사람들로 간주하고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수 22:13-14).
3. 비난(정죄)함 (수 22:13-20)
· W비느하스가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수 22:13-14)?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는 바알브올에서의 반역의 죄를 막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한 인물이었습니다 (민 25:7-8). 그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행동은 아간의 죄로 백성 전체가 범죄자가 된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 22:16-20).
· 비느하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온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 22:18하).
· 그러나 비느하스는 그들에게 범죄를 만회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성소가 있는 요단 강 서편에 가서 제사드릴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수 22:19).
4. 침착(친절)하게 응답함 (수 22:21-29)
·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비난을 받았을 때 모범적인 대처를 했습니다:
· 상대방이 말을 끝내기까지 조용히 듣고 기다렸습니다
·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증인이시라고 했습니다
· 자신들의 죄가 판명되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저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듣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불법적인) 독립시도, 그리고 하나님의 처벌을 상상했습니다.
·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고 형제 지파들과 연합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 22:24-26).
· 부당한 비난을 받은 지파들은 격분하여 나머지 지파들에게 격하게 따질 수도 있었지만, 우호적인 태도로 답변했기 때문에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화해 (수 22:30-34)
· 자신들의 의심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자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사절단들은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수 22:30-31).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이 밝혀지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수 22:32-33).
·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교회, 지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슷한 상황에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몇가지 단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나의 생각을 대화로 표현하고
· 성급히 결론 내리지 말고
·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제시하고
· 하나가 되기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할 줄 알고
· 비난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답하며
· 화평을 되찾았을 때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
